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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맞춤형 조생 브로콜리, 농가 실증시험 본격 추진

- 애월지역 2개소에서 3계통 실증…재배 안정성과 병해 저항성 등 종합 검증 -

□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고상환)이 수확기가 빠른 조

생 브로콜리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에 본격 착수한다.

○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자체 선발한 3개 계통(제주Br-9호, 10

호, 11호)을 대상으로 애월지역 농가 2개소에서 실증시험을 

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제주도는 전국 브로콜리 재배면적의 약 70%를 차지하는 최대 

주산지다. 주요 생산시기는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

며, 수확 후 저온 저장을 통해 5월까지 출하가 이어진다.

* 제주지역 ʼ23년 브로콜리 재배면적 1,262ha, 생산량 16,401톤

○ 브로콜리는 종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로 과거에는 전량 

외국산 종자를 사용했다. 그러나 2022년 육성한 만생종 품종

(1~2월 생산) ‘삼다그린’의 농가 보급을 통해 2024년 해당 

품종 면적은 47ha로 확대됐다. 

□ 이번에 실증시험을 실시하는 3개 계통은 기존 수입산 조생품

종과 비슷한 시기인 11월부터 12월에 수확이 가능하며, 지난

해 문제가 됐던 검은무늬병에도 비교적 강한 특성을 보였다.

○ 특히 제주Br-9호와 10호는 청록색이 진하고 구가 단단해 상

품성이 높았으며, 제주Br-11호는 색은 다소 연하나 줄기가 



가늘고 길어 수확이 쉬운 장점이 확인됐다.  

□ 농업기술원은 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실제 농가 재배 환경에서 

수확기, 병 저항성, 상품성, 수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. 

○ 그 결과 가장 우수한 1계통을 선발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

고, 이를 바탕으로 국산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종자 수입 의존

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.

□ 정권문 농업연구사는 “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농가가 선호하는 

조생 품종을 육성하고, 향후 국산 브로콜리 품종 자립 기반을 

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